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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“2005년 적정임금인상률과 임금전망”

   (황수경 데이터센터 소장, 강승복 연구원)

- 국민경제생산성에 따른 2005년 적정임금인상률은 5.6%가 될 것으로 전망

적정임금인상률 ＝ 실질경제성장률(한국은행 4.0%) 

                  ＋ 소비자물가상승률(한국은행 3.0%)

                  － 취업자증가율(한국노동연구원 1.4%)

               ＝ 5.6%

- 2005년 실제 임금상승률(5인 이상 상용직 기준)은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적

정임금인상률 5.6%에 비해서 0.2∼1.2%포인트 높은 6.3%(±0.5%) 수준이 될 것

으로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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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04년, 5%대의 안정적인 임금상승률 기록, 부문간 임금격차는 다소 완화

 

- 2004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(1∼11월 평균)은 전년동기대비 5.4% 상승. 이는 전

년동기 상승률(9.7%)에 비해 약 4.3%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2년간 계속되던 10% 전

후의 고율 상승세가 주춤

- 최근 확대되어온 기업규모간, 고용형태간(정규-비정규간) 임금격차도 다소 완화

※ 5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5-9인 사업체 근로자의 상대임금: 50.7%(’03) → 51.8%(’04) 

※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: 61.3%(’03) → 65.0%(’04) 

-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안정화되고 부문간 격차가 완화된 것은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해

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인 

- 한편 2004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된 협약임금인상률도 5.2%로 나타나 

전년 인상률 6.4%에 비해 1.2%포인트 하락

○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2005년 적정 임금인상률은 5.6%

- 임금인상률의 적정성은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과의 관계로 평가

-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증

가율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(cost push inflation)이 발생하

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여분 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

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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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경제생산성에 따른 2005년 적정임금인상률은 5.6%

적정임금인상률 ＝ 실질경제성장률(한국은행 4.0%) 

                  ＋ 소비자물가상승률(한국은행 3.0%)

                  － 취업자증가율(한국노동연구원 1.4%)

               ＝ 5.6%

○ 2005년 실제 임금상승률 전망은 6.3%

- 실제 임금상승률 전망은 노동부 ｢매월노동통계조사｣(5인 이상 상용직 기준)를 기초로 이

루어짐

- 1990년 이후 과거 실적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, 2005년 명목임금상승률은 

6.3%(±0.5%)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

- 이는 2004년 임금상승률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적정 임금인상

률 5.6%에 비해 0.2∼1.2%포인트 높은 수준

○ 노동시장 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실제 임금상승률은 가변적

- 지난 해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연초 상여금 지급이 급증하거나, 내수 회복이 

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실제 임금상승

률은 전망치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. 

- 반면에 경기회복의 속도가 더디거나 경기 양극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가 진전될 경우 임

금인상률보다는 임금의 결정원리 또는 근로자간 배분원칙에 주된 관심이 모아져 실제 임

금상승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.


